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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를	미뤄야	할까요?”	모두들	정민이를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때,	민준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민준이는	

제임스를	팔꿈치로	콕	찔렀어요.	“제임스,	가자!”

민준이와	제임스는	주방으로	갔어요.	둘은	커다란	컵과	

그릇을	찾은	다음,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예배실로	가져가서	침례탕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민준이의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누군가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와	침례탕에	

붓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냄비에	물을	끓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냄비를	들고	

복도를	가로질러	가서	침례탕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초등회	

어린이들도	한	번에	한	컵씩	옮기며	

거들었죠.
정민, 선교사들, 그리고 물을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

마침내	침례탕의	물이	

따뜻해졌어요.	정민이와	

케크	장로님은	침례탕	

깊숙이	들어갔어요.	케크	

장로님의	침례	기도를	

듣자	민준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민이는	물	

밖으로	나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민준이는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정민이를	힘껏	안아	

주었어요.	민준이는	용기를	내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준이는	이	침례식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

글쓴이는	한국	서울에	산다.
삽

화
: 

마
이

크
 블

레
이

크

침례탕의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민준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물 한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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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준이와	아빠는	쌩쌩	불어대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등지고	서둘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건물	안도	바깥처럼	쌀쌀했어요.	민준이는	사람들이	어서	

모여서	건물	안이	더	따뜻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민준이의	친구	정민이가	침례를	받을	거예요.	

정민이는	자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나서	오랫동안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모든	와드	회원이	정민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마침내	정민이는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민준이와	아빠가	들어갔을	때는	침례탕에	물이	채워지는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민준이의	친구	제임스	옆에	앉았어요.	

곧	정민이가	하얀색	침례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정민이가	조금	긴장한	것	같아.”	제임스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는	친구를	위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곧	침례탕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제	침례식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침례식을	시작하지	않고	

회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빠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아빠에게	여쭈었어요.

“건물	온수기가	고장이	나서	침례탕의	물이	매우	차갑다고	

하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침례탕을	바라보았어요.	민준이가	침례받던	날은	

날씨도	따뜻했고	물도	따뜻했어요.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빠가	따뜻하게	안아	주시기도	했지요.	민준이는	이렇게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	속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침례를	줄	케크	장로님과	함께	용감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정민이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정민이는	벌벌	떨면서	침례탕	밖으로	나왔어요.	

민준이는	그런	정민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몇	분	뒤,	정민이는	다시	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몇	걸음만	들어갔다가	서둘러	다시	나왔어요.	정민이는	두	번	

더	시도해	보았어요.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그만하면	

안	돼요?”	마침내	정민이가	말했어요.	정민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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